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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가설

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이었고, 연구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2곳
의 4학년 간호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AMOS 26.0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Pearson 

correlation,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우울(β=.06, p=.160)는 학업소진(β=.77, p=.004)과 임상실습 스트레스(β=.23, p=.005)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학업소진, 우울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설모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
한 설명력은 75.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학업소진이 주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소진 완화를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관리 
중재와 함께 우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간호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 후 학생들의 학업 부담 관리와 정신 건
강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test a hypothetical model expla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VID-19 era.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200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C province, South Korea, from December 1 to 9, 202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WIN 26.0 and AMOS 26.0. The 
hypothesized model explained 75.6% of the variance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Depression did not 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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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직업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쳐 

간호사로서의 직업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간호대

학생의 임상실습 시 심리적 지원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요인

을 파악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 사고, 신체적인 상태에서 간호이론을 임상실

무에서 수행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안, 긴장, 공포 등

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효율적인 실습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

는 상태이다[9]. 임상실습 과정에서 느끼는 높은 임상실습 스

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가 심할수록 학업 동기와 실습 과정에서의 학습성과 성취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10].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장기적인 

심리적 소진,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문제, 우울 등의 부정적

인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11]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간

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

다[12].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적 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정서적 고갈,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그리고 학업 효능

감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상태로 간호대학생은 타 학

과에 비해 학업 부담이 높고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수업의 병

행으로 인한 학업소진도가 높았다[13,14]. COVID-19 상황에

서의 수업 환경 변화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실습경험이 없는 1,2학년에 비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3,4
학년의 학업소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간호대학

생의 우울에 대한 최근 연구[15]에서도 COVID-19 팬데믹

은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간호대학생

은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타학과에 비해 우울도가 높

고 43.3% 정도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소

진과 우울의 관계에서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맥락이 모두 강

한 연관성이 있어 간호대학생의 학업환경에서 경험하는 상

황적 맥락의 요인들이 소진을 유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쳤

다[16]. 체계적 문헌고찰[17]을 살펴보면, 학업소진과 우울은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팬데믹은 의료 관련 학과의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1].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

는 임상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핵심역량으로 운영하고 있

는 간호대학의 학습환경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였다[2]. 간
호학과의 경우, 병원 및 의료 시설에서 실시되던 임상 실습

이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는 등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양적,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3].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중 병원 실습 위주의 수업을 비

대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

의 학업적,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역량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이 되었다[4].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임상실

습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교육 기회의 축소와 비대

면 실습으로 인한 간호역량 개발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으며 

표준화되지 못한 대체실습 과정의 어려움으로 불안감을 느

끼고 취업 후 역할 수행의 자신감이 저하되었다[4]. 2021년 

이후 교육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 실습교육의 도입은 실제환자와의 접촉 감소, 치료

적 의사소통 경험의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실제 임

상환경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

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불안도가 증가하였다[5]. 비대면과 

대면실습의 전환기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6,7]에서, 간호실무에 대한 자신

감 결여, 상황에 대한 수용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

에 대한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95.8%, 고위험군 스트레스 군

이 4.2%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호
주의 간호대학생 163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8]에서 

학업소진은 정신건강 및 임상실습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β=.06, p=.160). However, both academic burnout (β=.77, 
p=.004) and depression (β=.23, p=.005) directly affecte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post-COVID-19 era, academic burnout sig-
nificantly influences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While depression does not mediate this relationship, it directly affects 
clinical practice stres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interventions focusing on reducing academic burnout through mentoring 
programs and stress management strategies, alongside depression management, to alleviate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Future nursing education should implement an integrated approach to manage students’ academic burden and support 
mental health following clinical practice.

Key Words: Burnout, COVID-19, Depression, Nurs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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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델을 구축하고 직·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C. 가설적 모형 

선행연구[18-22]에 근거하여 변수들 간의 경로를 설정하

고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간

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우울은 매개요인으로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과 임상스트

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횡단

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2곳 대학교의 간호학과

에 현재 재학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모

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12월 1일~12월 9일이며 온라

인 설문지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시 개인 정보 보호, 설문 소요

시간 등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연구 진행 중에 참여를 원치 

않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경로분석에서 예측변수 당 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평가-대처 

모델[18]을 근거로 가설적 모델을 설정하여 스트레스 요인인 

학업소진이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상

실습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업소진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우울의 매개역할

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COVID-19 팬데

믹 이후의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

의 학업성취도와 간호사로서의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교

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인지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아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

향요인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의 개별 변수인 학업소진[19], 
우울[20]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 2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변인의 통합적인 직·간접 관계 검증 연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

인으로 학업소진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소진과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요인을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간호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 

중재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변화하는 간호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학업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과 임상

그림 1. 가설모형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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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1점)로 총점 24점-12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28]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다.

D.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을 활용

하여 수행되었다.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는 기술통계

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의 집단 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사후 검정

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의 정규

성과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 분산

팽창요인 및 공차한계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종속변수

의 자기상관은 더빈-왓슨 지수를 확인하였다[23]. 모형의 적

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로서 χ2 값과 기초적합지수로 적합

도지수(Goodness-of-Fit-Index [GFI]), 표준화 잔차평균 제곱

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터커-루이스 지수(Turker-Lewis Index [TLI]), 비
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을 확인하여 검증하

였다[23]. RMSEA .08 이하이고, 다른 적합지수는 .90 이상으

로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며, Normed χ2, (χ2/df)<3.0일 때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29].

III.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4.3세로 22세 이하는 118명(69.4%)
이 23세 이상은 82명(30.6%)이었으며 여성이 170명(85.0%), 
남성이 30명(15.0%)이었다. 직전 학기 학점은 4.0 이상인 20명 

(10.0%)였으며, 3.0에서 3.4 사이는 85명(4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50% 이상이 3.0 이상의 학업성

취도를 보였다. 월 60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을 응답한 대상

자가 99명(49.5%)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 원에서 599만 원 

사이는 57명(28.5%), 300만원 이하는 44명(22.0%)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112명(56.0%)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

며 지각된 자신의 건강상태를 164명(82.0%)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72명(37.5%)이 전공에 매우 만족하며 

61명(30.5%)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상자 대부분 전공에 

소 10명의 대상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적으로 200명 이

상은 되어야 한다는 근거에 기반하여[23] 탈락률 10%를 고

려한 총 2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설문지 20건(10%)을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200명
이었다.

C.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직전학기 성적, 경제 상태, 종
교,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를 측정하였다. 

2)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Lee와 Lee[24]가 한국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y 
Survey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4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하위영역에는 ‘정서적 

고갈(5문항)’, ‘냉소성(4문항)’, ‘무능력감(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총점 14점-7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Lee 연구[24]에서 

Cronbach's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76이
었다. 

3) 우울 

우울은 Radloff[25]가 개발하고 Yang[26] 등이 번안하여 타

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ES-D 척도는 

‘대인관계(2문항)’, ‘우울 정서(7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신체적 저하(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
히 드물게(1일 이하)’ 0점, ‘가끔(1～2일)’ 1점, ‘자주(3～4일)’ 
2점, ‘거의 대부분(5～7일)’ 3점의 모든 문항은 지난 일주일

간 경험한 빈도를 0에서 3점 사이의 Likert 4점 척도로 총점

이 0-6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26]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였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ava[27]가 개발하고 

Kim과 Lee[28]가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사

용하였다.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실습교육 환경(5문항)’, ‘바
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부담(4문항)’, ‘대
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 5개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5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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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와 상관관계 

학업소진 평균은 3.46점(±.52), 우울 평균은 1.25점

(±.59),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2.82점(±.31)이다. 
학업소진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r=.202, p=.004)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업소진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r=.544, p<.001)를 보였고, 우울과도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411, p<.001)를 보였다(표 2). 

만족하는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학업소진은 종교가 있는 경우 더 높았고(p<.001), 전공에 불

만족한 경우 높은 우울도를 보였다(p<.001). 임상실습 스트레

스는 3.0에서 3.4 사이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

준이었으며(p=.029), 경제적 수준이 중위일 때 가장 높은 수

준이었다(p<.001). 종교가 있는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

이 더 높았다(p<.001)(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Table 1. Differences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ategories n (%)
Academic burnout Depression Clinical practice stress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 (yr)
(24.37±5.92)

≤22 118(69.4) 2.84±0.29
0.42(.675)

1.27±0.59
0.43(.670)

3.52±0.45
1.71(.089)

≥23 82(30.6) 2.82±0.34 1.23±0.61 3.39±0.60

Gender
Female 170(85.0) 2.82±0.30

-1.35(.178)
1.26±0.60

0.49(.628)
3.46±0.49

-0.10(.919)
Male 30(15.0) 2.90±0.35 1.21±0.57 3.48±0.70

Last semester GPA  

(out of 4.5)

≥4.0a 20(10) 2.86±0.36

1.41(.242)

1.06±0.62

1.19(.315)

3.43±0.79

3.07(.029)
c>b

3.5≤-<3.9b 67(33.5) 2.78±0.26 1.22±0.58 3.32±0.47

3.0≤-<3.4c 85(42.5) 2.88±0.33 1.32±0.59 3.56±0.46

＞2.9d 28(14.0) 2.78±0.33 1.30±0.63 3.55±0.53

Economic status 
(Monthly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600a 99(49.5) 1.18±0.62

1.45(.235)

2.79±0.32

1.51(.223)

3.36±0.52
7.10(<.001)

b>c>a
300-599b 57(28.5) 1.34±0.57 2.88±0.31 3.68±0.45

≤300c 44(22.0) 1.31±0.58 2.85±0.30 3.42±0.55

Religion
Yes 88(44.0) 2.94±0.30

-4.76(<.001)
1.33±0.58

-1.49(.137)
3.61±0.51

-3.50(<.001)
No 112(56.0) 2.74±0.30 1.20±0.61 3.35±0.51

Health status

Good 27(13.5) 2.74±0.31

1.56(.212)

1.10±0.61

1.18(.308)

3.35±0.45

1.02(.359)Moderate 164(82.0) 2.84±0.31 1.27±0.60 3.48±0.54

Poor 9(4.5) 2.84±0.29 1.47±0.42 3.61±0.4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72(37.5) 2.79±0.31

.93(.426)

0.99±0.52

45.89(<.001)
c>a

3.40±0.51

1.88(.135)
Satisfiedb 65(32.5) 2.82±0.29 1.01±0.52 3.42±0.50

Slightly dissatisfiedc 61(30.5) 2.88±0.33 1.83±0.28 3.60±0.55

Dissatisfiedd 2(1.0) 2.96±0.09 1.05±0.71 3.42±0.06

표 2.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among academic burnout, depress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Variables Mean±SD Skewness Kurtosis
1 2 3

r(p) r(p) r(p)

1. Academic burnout 3.46±.52 0.137 -0.058 1

2. Depression 1.25±.59 0.012 0.310
.202 

(.004)
1

3. Clinical practice stress 2.82±.31 0.331 -1.244
.544 

(<.001)
.411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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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0.94~1.05로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55~0.94로 

0.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29].

2) 가설모형의 검정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수집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

과 χ2=142.65 (p<.001), χ2/df=3.75로, 적합 지수로 보기 어려

우나 그 외 적합도에서 GFI=.90, SRMR=.08, RMSEA=.08, 
TLI=.92. CFI=.95로 권장 수준이었다. 최종모형에서 제시된 

경로의 유효성 검증은 표준화 회귀계수, Critical Ratio(CR),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업소진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β=.27, p=.048)을 미치며 학업소진이 높을수

C. 가설모형의 검정 

1) 정규성 및 다중공선성 검정

경로분석에 앞서 변수 간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을 검증하

기 위해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 분산팽창요인(VIF), 공차

한계(Tolerance)를 산출하였다[23].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

대값은 .01에서 .81 범위 내에 분포하였으며 각 변수의 왜도

(skewness)는 절대값 기준 0.01~0.33으로 3 미만이었으며, 첨
도(kurtosis)의 절대값은 -0.05~1.24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3]. 종속변수에 

대한 Durbin-Watson 지수는 1.94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 

표 3. 가설모형의 표준화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Estimate S.E. C.R. P SMC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β(p) β(p) β(p)

Depression Academic burnout .26 .98 1.97 .048 .071 .27(.048) .27(.048)

Clinical practice stress Academic burnout .77 .93 2.88 .004 .756 .78(.004) .06(.160) .83(.006)

Depression .23 .04 2.83 .005 .24(.005) .24(.005)

표 4. 모형 적합도

Table 4.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model

Model χ2 χ2/df GFI SRMR RMSEA TLI CFI

Model Criteria >.05 ≤3 ≥.9 ≤.08 ≤.08 ≥.9 ≥.9 

Hypothetical model 142.65(<.001) 3.75 .90 .08 .08 .91 .95

그림 2. 가설모형의 경로표

Fig.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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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이 중위인 학생의 경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

행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과 정

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 모

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19, 
20,3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로분석 결과, 학업소진이 우

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소진이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임상

실습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

과로 선행연구[3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을 위

해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전략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우울 증상이 있는 학

생들이 임상실습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19].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이 임상실

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비교할 수는 없으나 Park[20]의 연구에서 우울은 임

상실습 스트레스에 양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어 선행연구[20]
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상실습 전후로 학생

들의 우울 수준을 스크리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상담이

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소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총 효

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경로

분석 연구를 찾기 어려웠으나, 유사 개념인 학업적 과부하를 

측정한 연구[34]와 비교해볼 때 학업적 과부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im
과 Park의 연구[19]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업소

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학업소진이 높을수

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선행연

구[35]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

소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업소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강해,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소진으로 인한 

우울 증상을 경험하더라도, 임상실습에서는 전문성을 유지

하려는 노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업

소진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시간 관리 교육, 학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업소진에 대한 

중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학업소진 예방 및 관

록 우울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학업소진은 임상실습 스

트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β=.78, p=.004)을 미치며, 학업

소진이 심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우울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효과(β=.24, 
p=.005)를 미치며 우울이 심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

레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간접효과(β=.06, p=.160)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소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총 효과(β=.83, p=.00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75.6%로 학업소진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4, 
그림 2).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

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경로를 분석하

여 간호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교육 중재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소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의 연구결과[21]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종교 활동이 스트레

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21]와 대비된

다. 의대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30], 학업이 과중한 상태

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높

아지는 것을 나타나 종교 활동을 통해 시간의 효율성이 낮아

져 학업과 임상실습에 집중할 시간을 감소시키게 되어 추가

적인 학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향후 연구

에서는 종교 활동의 특성과 참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전공에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와 우

울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7]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학업 동기 저하와 미래에 대

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31]. 임상실습 스트레스

는 학점이 중간 정도(3.0≤-<3.4)인 학생들과 경제적 수준이 

중위인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간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압

박감과 동시에 현재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

해 더 많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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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 J. Labrague, D. M. McEnroe-Petitte, D. Gloe, L. Thom-

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울 증상에 대

한 정기적인 스크리닝과 적절한 개입 제공, 임상실습 중에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전후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

가 있다.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

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

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 모형 

검증 결과를 논의함에 대부분 선행연구들이 변수 간 상관관

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변수 간 영향력과

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비례의 수를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추

출하고 혼합연구 방법을 병행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욱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

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소진이 우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우
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학업소진에 대한 중

재, 우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

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전문적 역량 개

발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간호사로서 직무만족도의 향상

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

역과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업소진,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더

욱 명확히 규명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

인된 인과 관계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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